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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다라 문화원

지난해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4만5천여 건. 하루 평균 398

쌍이갈라선꼴이다. 20년이상같이살던부부가갈라서는

‘황혼이혼’도 전체 이혼의 약 15.7%(2만3천쌍)를

차지한다. ‘가정해체’가 먼 나라 이야기가

아닌 요즘,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세

인들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.

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는 최

오균(54), 박정희(55) 씨 부부. 은

행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

벗어던지고 난치병에 걸린 아

내와 4년간의 세계여행을 떠

난 이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

있는것일까?

약혼식 날 예물을 교환하는

대신 장미꽃을 심고, 첫 눈 내리

는 산사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.

1973년 11월 11일 11시, 일곱 송이의

국화꽃을 부처님께 올리며 백년가약을

맺은 최오균, 박정

희 씨는 주위의 축

복 속에 가정을 꾸

렸다. 

셋방살이의 설움

을 겪기도 하고 남

편 최 씨가 급성 간

염에 걸려 몇 년간 휴직하기도 했지만 두 아이의 부모로서 살아

가는 생활은 평범했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도 찾을 수 있었다.

갖은 고생 끝에 단촐하지만 자신들의 집도 생겼고 자녀들도 건

강하게 자랐다. 하지만 이 행복은 1995년 부인 박 씨가 쓰러지

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. 탈모증과 혈관염, 우울증 등의 합병증

에 시달리던 아내에게 내려진 병명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

‘유사 루푸스(자가면역질환)’.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

국 곳곳의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‘공

해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체질을 바꾸어야만 나을 수 있다’

는대답뿐이었다. 

결국 최 씨는 아내의 간호를 위해 은행 지점장이라는 자리에서

물러나시골로내려갈준비를서둘렀다. 그렇게전원생활을준비하

던어느날아내가뜻밖의말을꺼냈다. “기운이있을때세계여행을

떠나고싶다”는것이었다. “집에만틀어박혀있다고병이낫는것이

아니잖아요. 걸을수있는힘이있을때여행을다니고싶어요.”

아내의 이 한 마디에 이들은 결혼 25년째를 맞은 1998년, 길

을 떠났다. 하루 네 차례씩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와 구급약,

그리고 <금강경>이 든 배낭을 멘 이들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.

혹시 생길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유서까지 써서 자녀

들에게맡겼다. ‘목숨을건여행’인셈이다.

50대의 이 부부 배낭여행자는 4년에 걸쳐 유스호스텔과 게스

트하우스, 기차에서 잠을 자고 직접 요리를 해먹으며 인도와 네

팔, 스코틀랜드, 독일, 로마, 그리스 등 30여개 나라를 여행했다.

여행지에서‘저혈당 쇼크로 혼절한 아내를 부둥켜안고 죽음을

떠올렸던 아찔한 순간들’도 있었지만, 힘들 때 마다 함

께<금강경>을독송하며마음을다잡았다. 

“여행은 이제 우리 부부에게 있어 삶

의 한 부분입니다. 그야말로‘목숨을

건 여행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

랑과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

있었고, 삶의 의지와 미래에

대한희망을얻었습니다.”

3~4개월에 걸친 여행에

서 돌아올 때면 남편 최 씨

는 여행 칼럼니스트와 숲

해설가로 활동하고, 아내

박 씨는 루푸스 환자 모임

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조

계사에서 상담봉사를 하고

있다. 박 씨는 여전히 하루에 4

번씩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아

야 하지만이들은‘삶의활력을 되찾

고 병과 친구가 되

어살아가고있다’.

“살면서 어떻게

병에 걸리지 않기를

바라겠어요. 중요한

것은 병을 대하는

마음이죠. 조금은

불편하고 짜증나겠지만, 그 병과 타협하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

는지혜가필요하다는것을깨달았습니다.”

이후 남편 최 씨는 틈틈이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인터넷에

‘하늘 땅, 여행(cafe.daum.net/skyearthtour)’이라는 이름으로 올

렸고, 이 글을 본 출판사에서 최근 <사랑할 때 떠나라>는 책으

로 묶어냈다. 책 출간 후 밀려드는 언론의 취재요청과 주위 사람

들의 관심으로 정신없이 바빠‘여행의 약효’가 떨어진 탓일까.

이들은 요즘 또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. 11월 11일,

남미의 어느 곳에선가‘결혼 30주년 기념 파티’를 열 예정이기

때문이다.

“결혼은나무를심고가꾸는것과같습니다. 심기만한다고꽃

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듯, 결혼 생활도 부부가 함께 물

과 거름을 주고 돌보듯이 해야 합니다. 서로에 대한 인내와 믿

음, 이해가바로부부에게는물과거름이되겠지요.”

여수령기자 snoopy@buddhapia.com

구급약과 경전 챙겨 투병 아내와 4년간 30개국 여행

삶의 활력 되찾고“병과 타협하며 다스리는 지혜 깨달아”

힘들때마다함께‘금강경’독송

세계여행으로 병마 극복

최오균/박정희 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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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(木火) 과 수축(�水)의

관점에서 중화용신(中和用神)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

하였습니다.

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.

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

∙甲木 :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

∙乙木 : 옆으로도 퍼지는 힘

∙丙火 : 밝게 빛나는 광선

∙丁火 : 조용히 타오르는 불

∙戊土 : 광활하고 거친 대지

∙己土 : 부드럽고 낮은 땅

∙庚金 : 거친 원광석

∙辛金 :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

∙壬水 : 시원하게 흐르는 물

∙癸水 : 이슬 같은 생명수

∙寅木 :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

∙卯木 :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

∙辰土 :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

∙巳火 :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

∙午火 :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

∙未土 :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

∙申金 :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

∙酉金 :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

∙戌土 : 낙엽 지고 메마른 땅

∙亥水 :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

∙子水 : 고요하고 깊은 바다

-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? (실전풀이편에 소개)

- 육친(�親)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

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.


